
구 분 영업이익 증감률 대상법인

삼 성 20,610,152 9.84% 13
현대자동차 17,601,781 29.11% 9
S K 14,482,391 36,00% 12
포스코 5,551,760 -1.29% 6
현대중공업 4,966,216 -20.72% 3
롯 데 3,954.811 16,32% 7

L G 4,413,984 -42.32% 11
G S 1,640,293 11.83% 6
한 화 639,460 -42.84% 2
한 진 29,965 -98.50% 4

합 계 73,890,812 -1.04% 73

10대그룹 상장기업의 영업이익(2011)

(단위: 100만원)

SK케미칼, SK 영업이익 일등공신
2011년 2309억원으로 256% 폭증 … 한화케미칼은 무려 50% 급감

2011년 10대 그룹 가운데 SK그룹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다.

한국거래소가 분석한 10대 그룹 상장기업의 2011년 경영실적(K-IFRS 연결기준) 분석에 따르면, SK그룹은

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6.0% 급증해 10대 그룹 중 영업이익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.

SK그룹의 2011년 영업이익은 14조4824억원으로, SK케미칼이 2309억원으로 256.1% 급증해 가장 많이 늘어

났다.

SK가스의 영업실적 호조가 SK케미칼의 영업이익을 크게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. SK케미칼은 전체 연결

영업이익에서 SK가스 연결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

중이 71.8%에 달했다.

SK이노베이션(50.3%)과 SK네트웍스(30.7%)의 영

업이익 증가폭도 두드러졌지만, SK텔레콤은 6.76%

감소했다.

현대자동차그룹은 영업이익이 17조6017억원으로

29.1% 늘어났고, 롯데그룹(16.3%)과 GS그룹(11.8%)

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3위와 4위를 차지했다.

반면, 한진(-98.5%), 한화(-42.8%), LG(-42.3%),

현대중공업(-20.7%), 삼성그룹(-9.8%), 포스코

(-1.3%) 등 6개 그룹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.

한화그룹은 한화와 한화케미칼의 영업이익이 대

폭 줄어들어 타격을 받았다. 한화는 영업이익이

32.4% 감소한 3136억원에 그쳤고, 한화케미칼 역시 50.3% 줄어들어 3259억원에 불과했다.

LG그룹은 LG디스플레이가 2011년 9243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로 적자전환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. LG디

스플레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2011년 영업적자가 가장 컸고, LG이노텍까지 668억원의 영업적자로 적

자전환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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